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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를 맞은 이 땅에선 대규모 국제적 체육 행사가 두 건이나 개최된다. 한ㆍ일 월드컵과 부산 아시

안게임이다.  

월드컵의 조 추첨행사가 열리던 날, 이런 큰 행사를 주관하는 부산의 BEXCO (부산전시컨벤션센터)가 전 

세계 방송을 통해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괜한 자부심에 어깨를 으쓱했던 기억이 난다. 

한국의 16강 진출이 국민 모두의 꿈이던가? 폴란드와 포르투갈을 어찌하지 못해 만만한 미국만 제물로 삼

을 모양이다. 그 날 밤, 축구는 물론이고, 경제 과학기술, 문화 모든 면에서 미국이 우리의 제물이 되는 그런 

날은 오지 않을까 하는 허무맹랑한 꿈을 꾸었다. 그 날 조 추첨 행사를 진행하던 FIFA 사무총장 그 녀석은 

참 맹랑하였다. 생긴 모습도 똘똘하게 생긴데다 전 세계인이 TV로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그런 세계적 

행사를 마치 물 흐르듯 진행하는 그 탁월한 솜씨에 몇 평 안 되는 그 녀석이 섰던 자리는 BEXCO 전체 공

간보다 더 커 보였다. 우리나라엔 그만한 똘똘한 사람이 없나? 하는 생각에서 차범근 대신 자리를 차지한 

가을동화 송 혜교의 앳된 모습이 더 안쓰럽게 느껴졌고 FIFA가 추천한 그 여성축구심판의 자리는 더 크게 

보였다. 

월드컵 때문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은 통 관심이 없는 듯이 보인다. 부산시민조차 관심이 없는

데 다른 지방의 국민들이야 오죽하랴? 하지만, 그런들 어떠하랴? 축구에서나마 미국을 제물로 삼을 수 있다

는 이 위대한 희망은 2002년 상반기 우리 모든 국민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이다. 든든한 타격 도우미들의 

지원으로 찬호가 TEXAS에서 공을 더 잘 던지고 세리도 미현이도 모두 모두 공을 잘 치면 우리의 장밋빛 

희망들은 더욱 더 올 한 해 우리나라를 정말 하나로 묶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필자가 오늘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그리고 2002를 화두로 삼은 까닭은 바로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이라는 

두 국제 경기의 근본적인 차이를 생각하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보자고 하는 것이다. 물론 예선을 거치기는 

하지만 월드컵의 본선엔 32개국 밖에 경기를 치루지 않는다. 하지만, 아시안 게임엔 적어도 아시아 지역의 

크고 작은 모든 나라들이 경쟁을 하게 된다. 이미 험난한 예선을 거쳐 올라온 본선 진출국의 축구 실력들은 

이미 모두가 쟁쟁한 것임엔 틀림없다. 그런 만큼 본선을 통해 왕중왕을 가려내는 월드컵 경기야 말로 아시

아지역의 국가들끼리 자웅을 겨루는 아시안게임과는 비교가 될 리 만무하다.  

오대양 육 대륙의 한 축을 이루면서도 질적으로 그만한 대접을 받기에는 역부족이리라. 그런데,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종목 수와 참가선수들의 규모를 생각하면 무언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올

림픽이라면 몰라도, 축구라는 한 종목만으로 세계인의 관심을 끄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란 것이다.  

우리의 이웃을 보아도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다 꼭 같은 것은 아니다. 붉은 악마들처럼 축구를 미치도록 좋

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농구를 좋

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이 국민적 관심을 끄는 이유는 다만 애국심에서 그럴 것이다. 

미국을 제물로 한번만이라도 16강에 진출해 봤으면 하는 희망에서 그럴 것이다. 

아시안게임은 어떤가?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만한 선진국이 없는 그만그만한 나라들만 모인 대륙

이 아시아가 아니던가?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벌이는 경기니 월드컵에 비하면 동네운동회 대접밖에 받지 못

하는게 아닌가 싶다. 월드컵과 한 해 동시개최만 아니었다면 그래도 국민적 관심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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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너무 안타깝다. 아무튼,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대륙이 잠에서 깨어나 많은 아시아 나라들이 현재의 G7

이나 G8 국가 수준으로 진입할 그 날이 오면 월드컵뿐만 아니라 올림픽만큼이나 아시안게임도 또한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의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 자국의 국가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  

그런데, 한국 과학기술계의 현주소를 생각하면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그리고 2002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상관관계가 묘하게 얽혀드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Impact factor(IF)의 유령이 오페라처럼 우리 과학기술

계를 풍미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IF 20의 월드컵과 IF 02의 아시안게임이 자연스럽게 대비된다. 두뇌한

국21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3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예상했듯이 선택된 대학들에서는 엄청날 정도로 집중적

인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학원생 수나 발표논문의 질적인 면에서나 혜택을 받지 못한 대학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로, 창의적 연구진흥사업과 같은 대형국책연구사업의 효과 또한, 

Nature지에의 한국인 과학자들의 논문게재 쇄도라는 눈에 띄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Na-

ture지에의 논문게재는, 그 옛날 외국대학에서의 박사학위 취득 그 사실 하나만으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화 되던 시절 이상으로 곧장 언론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IF 20의 월드컵과 IF 02의 아시안게임의 관

계는 IF 20의 Nature와 IF 02의 저널에 게재된 논문들의 관계와 같다고 보아진다. IF 02의 논문은 IF 20의 

논문에 비해 정말 가치가 없고 IF 0.2의 논문은 IF 02의 논문에 비해 정말 형편없는 논문일까?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어려운 여건에서나마 IF 02의 논문을 쓰느라 흘린 땀이 적지 않거늘, 어찌하여  IF20의 논문 앞

에서는 한없이 작아져야만 할까?   

학회마다 자신들이 발간하는 국내학술지의 IF를 향상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럴 때마다, Nature에 

게재된 Watson과 Creek 교수의 1페이지도 안 되는 DNA 2중 나선 구조 논문과 deGenne 교수의 불어판 

자국 학술지에 실린 액정이론을 생각한다. 두 논문 모두 노벨상의 직접적인 수상논문이다. 왓슨과 크릭은 

Nature지의 위력을 보여주었지만, 반면에 자국의 학술지에 실린 논문으로도 얼마든지 노벨상 수상이 가능하

다는 것을 deGenne 교수는 보여주었다. 고분자복합재료의 탄성율 예측에 관한 유명한 Takayanagi model은 국

제학술지가 아닌 Takayanagi 교수가 재직했던 일본 Kyushu 대학의 대학학술지에 맨 처음 게재되었다. 아

무리 IF의 유령에 홀린 나라이지만 IF 0.2나 IF 02의 논문으로도 꼭 같이 소중한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날

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국제학술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SCI에 등재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IF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평가에서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고분자학회의 ‘Korea Polymer Journal’이 ‘Macromolecular Research’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물론 SCI지에의 조기진입과 궁극적으로는 IF의 향상을 위함이다. 올 2002년엔 de-

Genne 교수와 Takayanagi 교수의 논문을 생각하면서 이왕 다시 출발하는 ‘Macromolecular Research’는 물론

이고 국문지인 ‘폴리머’에도 더 많은 애정을 보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첫째가 꼴찌가 될 수도 있고, 새옹지마에 전화위복, 이런 것들이 세상사는 이치가 아니던가? 모두가 다 때

가 있는 법이다. 2002는 앞에서 읽어도 뒤에서 읽어도 2002이다. 언젠가는 IF 02의 아시안게임도 올림픽 

이상 가는 IF 20의 아시안게임이 될 수도 있고, IF 20의 월드컵도 IF 02의 동네축구잔치가 될 수도 있는 법

이다. IF 02의 논문을 쓰기 위해 땀을 흘리는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언젠가는 IF 20의 논문도 쓸 수 있다

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겠다.  

하모! 세상이치가 다 그렇듯 모두가 다 때가 있는 법이지예? 

 


